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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회사를 그만두고 생계 유지를 위해 2009년부터 영업함, 생닭을 수급해 직접 염지하고 

숙성시킴, 한과식 닭강정으로 만듬,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었음, 부모님이 건

강히 오래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램

주요 색인어
인천, 미추홀구, 주안, 3대, 닭강정, 신기시장, 전통시장, 닭, 생닭, 염지, 재료, 비

법, 한과식, 코로나, 재개발, 배달, 문화, 손님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고향

-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기록검수확인서

▷녹취문

- 인천 미추홀구 주안 토박이.

- 가족 관계는 부친, 모친, 와이프, 자녀 둘 총 6명. 3대가 같이 운

영 중.

2. 시작

-

- 다른 곳에서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한 뒤 2009년부터 영업함.

-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생계 유지를 위해 하게 됨.

- 신기시장이 20년 전에도 유동인구가 많았고, 추후에도 전통시장으

로서 매력이 남아 있을 것 같아 이곳에 오픈함.

3. 닭

-

- 닭 도매상에서 국내산 생닭을 직접 수급함. 그리고 매일 염지를 

해서 숙성시켜 조리함.

- 전통방식으로 숙성을 시켜 손이 많이가고 신선한 재료로 숙성을 

시키기에 물리지 않음.

- 예전부터 내려왔던 인천에 몇 안되는 한과식 닭강정으로 만드는 

비법으로 조리하고 있음.

4. 코로나

-

- 전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. 그러나 주변 재개발로 인해 

인구가 빠져나가 영향을 받음.

- 오히려 배달 수요가 상당히 늘었음.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지 

않고 배달을 많이 시키는 문화로 자리잡을 것 같음.



5. 손님

-
- 할머니 제사상에 좋아하셨던 닭강정을 올린다고 찾아온 손님.

- 2년에 한 번씩 와도 반겨주시는 선생님, 다섯 자매를 두고 있는 

아기엄마도 기억에 남음.

6. 바라는 점

-- 부모님이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더 건강하게, 건강하실 때 같이 

도와주시는 것.


